
[뉴스엔 박세연 기자]2009 드림콘서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아이돌그

룹 동방신기의 콘서트 참여를 독려했다.

2009 드림콘서트 측은 9월 14일 "10월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빅뱅 2P

M 슈퍼주니어 쥬얼리 소녀시대 MC몽 샤이니 2NE1 포미닛 등 2009년 가요계를 강타한 대한민

국 대표가수 15팀이 출연한다"고 밝혔다.

멤버 3인과 소속사의 마찰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방신기에 대해 드림콘서트 측은 "드림

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크지만 우선 음악산업과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동방신기 멤

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 "우리 모두의 바람처

럼 동방신기 멤버 모두가 한류의 제왕으로 하루 빨리 귀환해 주길 바란다"고 전했다.

또 지난 8일 리더 재범이 탈퇴한 2PM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

운데 드림콘서트 측은 "현재로서는 원안(출연)에서 달라진 건 없다. 다만 소속사 JYP 측의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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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드림콘서트'측 "동방신기, 갈등 원만 해결 한류제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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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을 기다리는 중"이라고 밝혔다. 2009 드림콘서트 홈페이지에 리더 재범이 빠진 2PM 사진

이 게재돼 있다.

한편 소속사 JYP 측은 2PM의 차후 활동 여부에 대해 "논의중"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

인 활동 계획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멤버 개별 예능활동을 잠정 중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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